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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초록]

본고는 출판사 백양당의 역사를 인곡 배정국의 삶과 문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해방 직후 출판 사업을 본격화한 백양당은 1950년까지 단행본 30여 권을 간행하였

다. 배정국의 생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1920~30년

대 인천 지역 상업계에서 실업가로 활동하였던 배정국이 양복점을 거쳐 출판사 백양당을 창

업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해방 전 배정국이 진단학회 회원들이나 성북

동에서 도자기 수집가들과 문화적 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판사 백양당의 출판 

활동에 대해서는 문장사와 조선문학가동맹, 그리고 중간파 문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주제어] 백양당, 인곡 배정국, 문장사, 조선문학가동맹, 중간파, 출판문화,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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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고는 출판사 백양당(白楊堂)의 역사를 인곡 배정국(仁谷 裵正國, ??~ 

??)의 삶과 문학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해방 직후 출판 사업

을 본격화한 백양당은 문학과 민속학, 법학, 철학 서적 등 1950년까지 단행

본 30여 권을 간행하였다. 인곡 배정국의 생애에 대해서는 양복점을 경영한 

경력과 한용운과의 관계 등 그 일부가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배정

국은 몇 편의 수필을 남겼지만 주로 출판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정체

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백양당에서 출판된 서적이나 배정국

의 수필을 중심으로 그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골동품 수집가나 조선학 연구자

들과 인적 교류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그러한 인적 네트워

크를 비롯한 실마리를 바탕으로 백양당과 배정국의 위상을 복원하는 데 있다.

해방기 출판문화에 대해서는 최근 단행본 목록이 작성되면서 전체적인 면

모가 해명되기 시작하였다.1) 해방 직후 서울의 출판계는 한성도서주식회사

와 박문서관, 정음사 등 일제시대부터 활동하였던 출판사와 고려문화사, 을

유문화사, 백민문화사, 건설출판사, 노농사, 서울신문사를 비롯한 새로 등장

한 출판사들로 구성되었다. 일부 출판사는 �민성�(고려문화사), �백민�(백민

문화사), �신천지�(서울신문사), �학풍�(을유문화사)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고 그 편집에 문인들이 다수 참여하였다.2) 백양당은 해방기 새로 

출판 사업을 시작한 후자에 속하지만 주인 배정국은 상공업계 출신이라는 점

에서 이러한 유형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백양당의 출판 활동은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 출판의 

역사를 정리한 연구에서는 좌익 서적을 출판하면서도 ‘순수’ 출판을 지향한 

1) 박몽구,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미확인 출판물 연구｣, �한국출판연구� 55, 한국출판학회, 

2008; 오영식 편,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1945~1950�, 소명출판, 2009; 윤길수 엮음, �윤길수

책－한국근현대도서목록 1895~2010�, 도처출판b, 2011.

2) 조성출, ｢책과 더불어 50년－문인과 출판｣ 4-5, �책과 인생� 4(8)-4(9), 범우사, 1995.8-9; 조성

출, �한국인쇄출판 100년�, 보진제, 1997, 441~442쪽;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1945-2010�, 문

예출판사, 2015, 176~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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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평가되었고3) 배정국의 생애에 대해서도 해방기를 중심으로 일부 정리

된 바 있다.4) 책 장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배정국이 장정한 백양당 출판물에 

대한 언급도 확인된다.5) 또한 김윤식은 백철의 평전에서 백양당의 특징을 

‘문화자본’이라고 평가하였다.6)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백양당의 출판 

경향과 배정국의 위상이 부분적으로 해명되었다. 다만 해방 전 경제 활동을 

비롯한 배정국의 삶 전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고는 1920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중심으로 배정국과 백양

당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2장에서는 양복점 백양당과 배정국의 위상을 인천 

상공업계와 그가 남긴 수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살펴본다. 특히 성북

동7)에서 형성된 골동품 수집가 집단 및 조선학 연구자들과의 관계가 백양당

의 출판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주목한다. 3장에서는 백양당의 문학 관련 출

판물의 특징을 문장사와 조선문학가동맹, 중간파 문인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서 접근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배정국의 삶과 출판사 백양당의 위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인곡 배정국의 삶

1) 인천․종로․성북동

2장에서는 인곡 배정국의 삶을 인천 상공업계와 몇 편의 수필, 인적 네트

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배정국의 생애에 대해서는 현재 생몰년은

커녕 출생지를 비롯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다. 해방 전 백양당에 

3) 고정일, �한국근현대출판문화사－한국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628~642쪽.

4) 이중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해방기 책의 문화사�, 혜안, 2005, 207~234쪽.

5) 박대헌, �한국 북디자인100년－1883～1983�, 21세기북스, 2013, 231~235쪽.

6) 김윤식, �백철 연구－한없이 지루한 글쓰기, 참을 수 없이 조급한 글쓰기�, 소명출판, 2008, 439쪽.

7) 현 서울시 성북구 성북길은 일제시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또는 경성부 성북정 등으로 

불렀지만 본고에서는 명칭을 ‘성북동’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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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유일한 언급은 종로에서 양복점을 경영하였다는 백철의 회고뿐이다.8) 

이 회고를 실마리로 필자가 조사한 결과 배정국이 1920~30년대에 인천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1936년경 종로에 양복점 백양당을 개업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배정국의 이름은 1923년 관서지방 이재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인

천조선물산소비조합’ 명단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9) 배정국은 ‘인천 인사’로 

‘동정금’ 1원을 냈는데, 이때 그의 직업은 불분명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같은 해 12월 배정국은 문예 사업을 중심으로 체육 보급

과 자선 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제물포청년회 대표에 취임한다.10) 배정국은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한 한편, 체육부의 일원으로 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월

미도정구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11) 1925년 여름 이후 제물포청년회의 활

동 양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1930년대 배정국은 인천 지역에서 사회인사로 활동하였다. 신문 기사와 

잡지 광고를 통하여 배정국이 적어도 1930년대 인천에서 기미취인점과 양품

점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잡지 광고에 따르면 양품점 백양당은 인천

부 서경정(西京町) 1203번지에 위치하였고 ‘생지풍부(生地豊富)’와 ‘별조소

매(別誂小賣)’ 즉 풍부한 옷감과 주문받은 양복을 소매하는 점을 강조하는 

가게였다.(<그림 1> 참조)13) 양품점 백양당의 구체적인 규모는 불분명하지

만 1935년 배정국은 신문지면을 통하여 인천의 조선인 상공업계를 활성화하

8) 백철, �속 진리와 진실�, 박영사, 1976, 368~369쪽.

9) ｢仁川人士 同情－西關 罹災同胞에｣, �동아일보�, 1923.8.26.

10) 제물포청년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김창수, ｢식민지시대 인천문화예술의 변천｣,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 편찬위원회 엮음,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연구�, 문학의 창, 2009, 77~78쪽.

11) ｢十二演士의 熱辯｣, �동아일보�, 1924.1.21.; ｢仁川 雄辯會의 盛況｣, �조선일보�, 1924.1.22.; ｢제

물 庭球選手｣, �동아일보�, 1924.5.24.; ｢記録을 破한 仁川庭球大會｣, �매일신보�, 1924.6.3.; ｢青

年其他集會｣, �동아일보�, 1924.6.13. 웅변회 기사에는 제물포청년회 대표로 배정국의 이름이 나오

지만 청년회 창립 총회 기사에서는 이길용으로 나온다. ｢仁川 濟物浦青年會 創立總會｣, �조선일보�, 

1924.1.16.

12) ｢仁川에 小火｣, �매일신보�, 1934.3.2. 이 화재 기사를 통하여 배정국이 인천에서 기미취인점(인천

부 내리 159)을 경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배정국의 이름은 조선고아구제회와 관련

된 잡지 �백악�에 게재된 광고에서도 확인된다. �백악� 4, 백악사, 1932.11, 21쪽.

13) �문장� 1(3), 문장사, 1939.4, 백양당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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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4) 이 기사는 현재 배정국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그림 2> 참조) 실업가로 활동하던 배정국

은 1936년 인천체육회 간사로15) 지역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그림 1> 인천 양품점 백양당 광고 <그림 2> 배정국의 사진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배정국은 1936년 종로 2가 장안빌딩에 양복점 

백양당을 차린다.16) 양품점 백양당과의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동시에 두 가

게를 경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930년대 초반 종로에는 한국인이 경영하

는 양복점이 증가하였지만 후반에 들어 중일전쟁의 여파로 옷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차차 폐업되었다.17)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배정국은 양복

점을 경영하였던 것이다. 한편 배정국은 이때 황금정의 금익증권주식회사(金

14) 배정국, ｢朝鮮商工業의 現状과 그 再建工作의 具體的方法－商議에서 脫離한 別個團體 組織｣, �동

아일보�, 1935.1.25.

15) ｢仁川體育會 十一日創總－朝鮮人側 唯一한 機關｣, �매일신보�, 1936.1.14; ｢全仁川을 網羅－體育

會創立｣, �조선일보�, 1936.1.14.

16) 김창희, ｢정도 600년 서울 재발견(2)－상인의 거리 종로｣, �동아일보�, 1993.4.3.; 청계천문화관 

편,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 서울청계천문화관, 2011, 16쪽. 장안빌딩이 1936년에 세워진 

점과 그 해 상공연합 관련 기사에 백양당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종로에서 양품점

을 경영하였음은 분명하다. ｢商工聯合 大運動會｣, �동아일보�, 1936.4.26.

17) 김진식, �한국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0,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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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證券株式會社) 간사와18) 금익상사주식회사(金益商事株式會社) 간사를 역

임하였다.19) 금익증권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강익하(康益夏)는 인천에서 미두

취인소를 경영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배정국은 인천 상공업계를 통하여 

그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금익증권과 금익상사는 회사 이름으로 보아 계열 

회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종로에서 양복점 백양당을 경영하던 배정국은 문화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

계를 맺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가람 이병기의 일기에서 배정국의 이름

이 여러 번 언급된 점이다. 이병기가 1919년부터 40여 년 동안 쓴 이 일기는 

그의 개인사를 넘어 당대 문화계 인사들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

료이다. 배정국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1941.5.31. 石南과 같이 東京城驛에 가다. 등산가방을 지고 단장을 끌고 오후 

1시 20분 裵正國, 李如星, 李丙燾, 具永根, 金斗憲 군이 모이다. (중략) 내가 引路하

여 回龍寺로 먼저 들다.20)

1944.3.21. 오후 6시 泰華亭으로 가 盛備한 夕餐을 받다. 斗溪, 石南, 孫晉泰, 

趙潤濟, 徐元出, 方鍾鉉, 閔丙燾, 安浩相, 李相佰, 金庠基, 裵正國, 李弘稙, 金斗憲, 

具永根 등이 惜別함이다.21)

인용문을 통하여 1940년대 전반 배정국은 이병기와 화룡사로 등산을 가고 

태화정에서 회식도 함께 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모임 참석자들을 보

면 석남 송석하와 두계 이병도, 김두헌, 이여성, 손진태, 조윤제 등 진단학회 

18) 금익증권주식회사는 1933년 2월에 설립되었고 배정국은 적어도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간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 東亞經濟時報社, 1937, 483頁; �朝鮮銀行會社

組合要錄 1939�, 東亞經濟時報社, 1939, 539~540頁; �朝鮮総督府官報� 3930, 朝鮮総督府, 

1940.2.28., 330頁. 

19) 금익상사주식회사는 1939년 7월경 설립되었고 배정국은 설립 당시 간사를 맡았다. �朝鮮総督府官

報� 3746, 朝鮮総督府, 1939.7.17.

20)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Ⅱ, 신구문화사, 1976, 522쪽.

21)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위의 책, 542쪽.



백양당 연구   73

인사들이 눈에 띈다. 배정국은 진단학회 회원이 아니었지만22) 이러한 조선

학 연구자들과 만날 정도로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배정국과 진단

학회 회원들 간의 교류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이어졌다.23) 이 관계가 이병기

를 매개로 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백양당에서 이병기의 시조집과 

이여성의 복식 관련 연구서를 펴낸 배경에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류가 깔려 

있었다.

배정국은 1930년대 후반 골동품 수집가로 유명하기도 하였다. 해방 전 골

동품 수집가 명단에서 배정국의 이름이 확인되며, 그의 존재는 당시 최고의 

‘이조도기 수집가’로 평가될 정도였다.24) 배정국의 수집 방향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조선백자에 심취되어 상급품이라 생각되면 값의 고하(高下)를 따

지지 않고 사 모으는 선비 타입의 애호가”25)였다는 증언이 있고, 그의 수장

품은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하였다.26) 골동품 수집가의 맥락에서 배정국에 

접근할 때 부각되는 것은 이태준과 김용준 등 성북동에서 형성된 수집가들과

의 교류 양상이다. 

당시 성북동은 ‘문인촌(文人村)’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계 인사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27) 실제로 성북동에는 김기진, 김억, 김진섭, 노자영, 모윤

숙, 전형필, 채동선, 최재서, 한용운 등이 거주하였다. 배정국은 1930년대 말 

성북동에 승설암(勝雪盫, 성북정 270)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28) 그 주변에

22) 진단학회 편, �진단학회 60년지�, 진단학회, 1994, 47~53쪽. 1930년대 중반 진단학회는 사무소를 

성북동 이병도 집(성북정 132)에 두었다고 한다.

23) 1950년 6월 20일자 �가람일기�에 따르면 남산집에서 열린 진단학회 모임에 배정국이 참석한 사실

이 확인된다.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앞의 책, 626쪽.

24) 송원, ｢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 (7)｣, �월간문화재� 3(8), 월간문화재사, 1973.9, 23쪽; 송원, 

｢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 (11)｣, �월간문화재� 4(4), 월간문화재사, 1974.4, 37쪽.

25) 신기한, ｢書畫骨董夜話 47－靑華白磁山水 떡메병｣, �매일경제�, 1983.8.20. 배정국의 월북 이후 그의 

소장품들은 모두 매각되었다고 한다. 송원, ｢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 (11)｣, 위의 책, 37~39쪽.

26) 김상엽에 따르면 배정국의 수장품은 1943년 미쓰코시백화점에서 열린 ‘명가진장고서화감상회(名

家珍蔵古書畫展覧會)’에 출품되었다고 한다. 김상엽, �미술품 컬렉터들－한국의 근대 수장가와 수

집의 문화사�, 돌베개, 2015, 74쪽.

27) 이하 배정국과 성북동 골동품 수집가 네트워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조하였다. 졸고, 

｢이태준과 도자기－일본어 수필 ｢破片的な話(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204~209쪽.

28) 함석태는 배정국을 “최근 搬移하여 온 同好”라고 소개하였다. 함석태, ｢淸福半日｣, �문장� 2(1), 

문장사, 1940.1, 159쪽. 1939년 금익상사주식회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배정국은 인천부 서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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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태준의 수연산방(壽硯山房, 성북정 248)과 김용준의 노시산방(老柿山

房, 성북정 183-18) 등이 있었다.29) 성북동에서 배정국은 이태준, 김용준 등

과 교류를 가졌고 특히 이태준과는 각별한 관계였다.30) 그것은 이태준을 주

간으로 발행된 �문장�에 백양당 광고가 게재된 점에서도 짐작된다. 앞서 언

급한 인천점 광고와 폐간호에 실린 종로점의 광고는 현재까지 양복점 백양당

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이다.(<그림3>)31) 참고로 양복점 백양당이 

입주한 장안빌딩과 출판사 문장사가 들어간 한청빌딩(종로 2-102)은 큰 길

을 두고 거의 맞은편에 위치할 만큼 인접하였다.

<그림 3> 종로 양복점 백양당 광고

배정국과 이태준을 비롯한 골동품 수집가들과의 교류 양상은 수필과 회화 

작품을 통하여 확인된다. 수필로 �문장�에 발표된 함석태의 ｢청복반일｣과 

�춘추�에 발표된 일련의 답사기가 있고32) 회화 작품으로 서예가 소전 손재

형이 그린 <승설암도>(1945)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청복반일｣과 <승설암

도>를 중심으로 성북동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48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인천에서 성북동으로 이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朝鮮

総督府官報� 3746, 朝鮮総督府, 1939.7.17, 174頁.

29) 배정국과 이태준, 김용준의 주소는 1943년 화신백화점에서 열린 이쾌대 개인전 방명록을 참조하였

다.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거장 이쾌대－해방의 대서사�, 돌베개, 2015, 242~243쪽. 

30) 이태준의 수필 ｢意無盡記｣(1943)에는 눈 내리는 겨울 밤 배정국이나 김용준 등 동네 친구가 찾아

오기를 기다리는 심리가 묘사되었다. 尚虚, ｢意無盡記｣, �춘추� 4(5), 조선춘추사, 1943.5, 135쪽.

31) �문장� 3(4), 문장사, 1941.4, 백양당 광고. �문장� 폐간호에 실린 백양당 광고는 홍지석의 논의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홍지석, �답사의 맛!－우리 문화유산 무엇을 볼 것인가�, 모요사, 2017, 251쪽.

32) 片石村, ｢分院遊記｣, �춘추� 2(7) 조선춘추사, 1942.7; 靑汀學人, ｢李朝白磁와 分院｣, �춘추� 2(7), 

조선춘추사, 1942.7; 尚虚, ｢陶邊夜話｣, �춘추� 2(8), 조선춘추사, 1942.8. 구체적인 여정에 대해서

는 홍지석의 논의를 참조. 홍지석, 위의 책, 253~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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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복반일｣은 1939년 가을 치과의사 토선 함석태가 손재형과 성북동을 찾

아가 배정국, 이태준, 김용준, 길진섭 등과 함께 골동품을 감상한 내용이

다.33) 성북동에 일찍 도착한 함석태와 손재형은 외출중인 이태준을 기다리

면서 노시산방을 들러 김용준, 길진섭과 ‘서화담(書畫談)’을 나누다가 수연산

방으로 옮긴다. 늦게 합류한 배정국은 수연산방에서 그들과 함께 ‘청담(淸

談)’을 나누면서 ‘안상군서(案上群書)와 천자만화(千瓷萬畫)’ 즉 책상 위에 

있는 서적들과, 많은 도자기와 그림들을 감상하여 모임은 끝을 맺는다. 이 

수필은 배정국이 문장사 인사들과 함석태, 손재형을 비롯한 수집가들과 실제

로 교류한 사실을 증명한다. 

김용준이 노시산방을 수화 김환기에게 넘긴 1944년 이후에도 그들의 교류

는 계속되었다. <승설암도>는 1945년 청명 날 승설암에 주인 배정국과 이태

준, 함석태, 김환기, 화가 심원 조중현의 ‘성회(盛會)’를 손재형이 그린 작품

이다.34) 배정국은 그 가운데 특히 김환기, 이태준과 잘 어울렸다는 증언도 

있다.35) 수필과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배정국은 집을 성북동으로 옮긴 

후 주변 인사들과 골동품을 매개로 다양한 교류를 가졌던 것이다.

해방 전 배정국의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 제물포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정국은 1930년대 양복

점 백양당의 경영과 금익증권주식회사 간사직 등 경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이병기의 일기와 일련의 수필 내용을 통하여 배정국은 진단학회 인사들

이나 골동품 수집가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백양당의 탄생

해방 직후 배정국은 ‘임시정부 급 연합군 환영준비회’ 위원(1945.9)과 ‘민

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1946.2)을 비롯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36) 그

33) 이하 ｢청복반일｣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함석태, 앞의 글, 158~160쪽.

34) �소전손재형�, 성북구립미술관, 2013, 44~45쪽. 

35) 장우성, �화맥인맥�, 중앙일보사, 1982, 86~87쪽. 

36) 이중연, 앞의 책, 211~212쪽. 이 외에도 배정국은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의 해방 1주년 기념행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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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출판사 백양당을 창업한다. 양복점 백양당과 

같은 장안빌딩에서 출판사 백양당은 우선 서점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적 도매 및 소매업을 겸한 서점 백양당에 대하여37) 당시 조선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이었던 강주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배정국 씨가 하던 백양사는 종로 YMCA 아래쪽에 있었는데 꽤 아담한 출판사였

어요. 장정도 깔끔하고 모양도 깨끗한 책만 만들었죠. 서점까지 경영했는데, 책을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열할 줄 알았어요. 그이는 그림도 그리는 멋

쟁이여서 화가들도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38) 

이 증언을 통하여 책들이 ‘제대로 진열’된 서점 백양당의 내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짐작된다. 인용문에 따르면 배정국은 그림도 그렸고 백양당에는 

미술계 인사들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해방기 백양당은 일종의 문화시

설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1946년 여름 백양당에서 열린 고문방구 전시회

는 ‘호고가(好古家)의 서재’에 있던 옛문방구들을 비롯한 문화적 ‘여향(餘香)’

을 일반에게 공개한 것이었다.39)

해방기 배정국의 문화 활동으로 손재형 등 서예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

선서화동연회(朝鮮書畫同硏會, 이하 동연회)에 참여한 사실을 들 수 있다.40) 

결성 당시 회원 명단에서 배정국의 이름이 확인되며, 백양당은 동연회 주최 

조선해방기념 서화전람회의 출품작 반입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41) 골동

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八․一五에 文化人 總動員｣, �현대일보�, 1946.7.13.; ｢解放記念行事－文

團總聯準備中｣, �조선경제신문�, 1946.7.25.

37) 이두영, 앞의 책, 146쪽.

38) 강주진, ｢증언으로 엮는 해방 전후 출판계－조선출판문화협회 편｣, 이경훈, �속 책은 만인의 것�, 

보성사, 1993, 341쪽.

39) ｢古文房具 展覧會｣, �자유신문�, 1946.8.4.

40) 조선서화동연회의 설립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946년 5월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연회 회원 

명단은 다음 기사를 참조. ｢‘朝鮮書畫同硏會’ 誕生｣, �현대일보�, 1946.5.1. 한편 서예사에서는 결

성 시기를 1945년 9월로 본다. 임창순 외, �한국현대서예사�, 통천문화사, 1981, 44쪽; 국사편찬위

원회 편.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300쪽.

41) ｢解放記念書畫展｣, �동아일보�, 1946.5.8.; ｢解放記念書畫展｣, �자유신문�, 1946.5.15. 1946년 6월

에는 반입 장소가 서울신문사로 변경되었다. ｢書畫同硏會主催 書畫展覧會｣, �독립신보�, 19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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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수집가로 만난 손재형에게 서예를 배웠으며,42) 당시 문화인 명단에 ‘서화

가’로 소개되기도 하였던 배정국의 서예 실력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

에 입선될 정도였다.43) 전람회 입선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의 글씨는 현재 육필 서명과 단행본 및 잡지의 제자를 통하여 확인된다. 

<그림 4>는 박치우의 평론집 �사상과 현실�에 쓰여진 배정국의 육필 서명이

다.44) 배정국은 백양당 출판물을 주변 문인들에게 증정할 때, 저자 대신 자

신의 서명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5>는 배정국이 맡은 조선문학

가동맹 기관지 �문학�의 제자이다. �문학�은 기관지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그 표지 장정에는 학과 사슴을 비롯한 동양적인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배정국의 제자 또한 그러한 동양적인 세계관에 맞게 쓰여졌다.

<그림 4> 배정국의 육필 서명 <그림 5> �문학�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

42) 장우성, 앞의 책, 87쪽. 

43) ｢조선문화인명보｣, �출판문화� 7, 조선출판문화협회, 1949.7, 100쪽; ｢美術展 入選者｣, �동아일보�, 

1949.11.19.

44) 이 �사상과 현실�은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육필 서명의 존재

는 원광대학교 장문석 선생님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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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기 배정국의 행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술 활동을 전개한 점이다. 현

재 확인된 배정국의 저술 활동은 다음과 같다.   

｢骨董과 古玩｣, �학풍� 1(1), 을유문화사, 1948.10.

｢古靑頌｣, �학풍� 2(5), 을유문화사, 1949.7.

｢素蕊種의 蘭과 韓龍雲 선생｣, �민성� 5(10), 고려문화사, 1949.10.

배정국의 저술 활동은 �학풍�에 발표된 도자기 관련 글 2편과 �민성�에 

발표된 한용운 관련 글 1편이다. 을유문화사에서 발행된 �학풍�은 서울대 물

리과대학 교수이자 진단학회 회원을 주도로 운영된 매체이다.45) 배정국이 

수필 ｢골동과 고완｣ 및 ｢고청성｣을 �학풍�에 발표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진단학회 회원들과의 관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성�에 발표된 

｢소예종의 난과 한용운 선생｣의 경우는 배정국이 한용운과 교류하였던 사실

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골동과 고완｣은 오래된 물건을 모두 골동품이라 부르던 일반 관습과 달

리, 애호가들은 10년 전부터 골동과 고완을 엄밀히 구별해 불러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에 유래된 골동의 어원을 서술하면서 배정국은 신라의 

금관과 낙랑의 칠기(漆器) 등 한번 땅에 묻힌 물건은 골동으로 불러야 실감

이 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와 달리 이조백자와 목공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그러나 한 번도 땅 속에 묻혀 본 일이 없이, 오로지 傳來해 온 李朝時代의 陶磁器

나 古書畫나 木工品들은 連해 生活을 지니고 傳해 온 것들이니, 骨董品으로 對하기 

보담은 古玩品이라 부르고 對해야 情이 通해진다. / 事實로 그저 위하기만 해야 

45) 정종현, �제국의 기억과 전유－1940년대 한국문학의 연속과 비연속�, 어문학사, 2012, 410~411쪽. 

오영식은 �학풍� 필진들의 특징으로 “색깔에 얾매어 있지 않은” 점을 든다. 그 이유는 �학풍�이 

진단학회와 을유문화사를 중심으로 편집되면서도 배정국과 설정식, 김기림 등 이후 납북 또는 월북

한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오영식, ｢�조선주보�와 �학풍�에 대하여｣, �근대서

지� 17, 근대서지학회, 2018, 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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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骨董品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李朝 傳來의 古玩品들은 언제이고 實用할 수 

있고 鑑賞해서 가장 親近할 수 있고 또한 마음 놓고 愛撫하기조차 할 수 있는 것들

이다. / 古玩, 古玩이라는 語韻에는 이렇듯이 生活과 새로운 美의 發見을 가져오게

까지 하는 含蓄있는 말이 아닌가.46)

인용문에서 배정국은 실용적인 동시에 그 자체가 미적 대상인 골동품을 

고완품이라 부른다. 특히 식생활과 관련이 깊은 도자기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분히 채우는 것이었다. 이처럼 고완의 특징을 ‘생활과 새로운 미의 

발견’으로 보는 시각은 배정국만이 아니라 당시 수집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었다. 이태준은 생활적 연고가 깊은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미와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47) 즉 중요한 것은 대상을 

바라보는 수집가의 감식안이었던 것이다. 

배정국이 도자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파손과 결점에 관한 대목

이다. ｢고청송｣에서 배정국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이조청화기

도자기(李朝靑華器陶磁器)’를 일본어 ‘고소메(古染)’ 대신 한국어로 ‘고청(古

靑)’이라 불렀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전해 온 고청은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배정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年前부터 힘에 부치지 않는, 깨어진 古靑 한 點쯤 사들은 날이면 하루의 

疲勞조차 간 곳 없어지고 기쁘기만 하여서, 집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끈을 풀른다 

물을 끓인다 하여, 그 古靑의 찌들고 깎인 자국을 삶고 씻고 하여 사뭇 大禮廳에 

세울 新婦 다루듯 하고 나면 핏기라도 도는 듯한 아른한 그릇 바탕에서, 蘭香인 

듯 스며진 回靑을 보며 어루만지며 하다가, 冊床에나 文匣 위에 얹어두고 보는 

것이었는데 그러자면 제법 古友를 만난 듯 갖은 風霜을 속삭이는 듯하였고… (중

략) 그러나 그에 比하면 ‘古靑’은 바로 古人之風이다. 부드럽고 만만한 조선壯紙같

아서, 여간 찍기도 구김살 쯤으로도 오히려 順하게 잘 싸질 것 같고, 缺點에 敏銳하

46) 배정국, ｢骨董과 古玩｣, �학풍� 1(1), 을유문화사, 1948.10, 37쪽.

47) 이태준, ｢古翫品과 生活｣, �문장� 2(8), 문장사, 1940.10,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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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커녕 缺點을 싸 주기조차 할 듯한 包容性을 지니고 있으니 ‘古靑級’이 아니라 

‘古靑’이 제格이다. 欠點을 싸 주는가 하면 또 자랑性조차 모르는, 두면 둔 채로 

고스란히 있는 듯 없는 듯 숨은 美德을 가져 좋다.48)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깨어진 고청’을 간직하는 배정국의 태도이다. 

물론 경제적 이유로 비교적 값싼 깨진 것을 선택하였다고 하지만 집에서 손

질하여 감상하는 과정은 배정국의 도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깨어진 

도자기는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지만 ‘찌들고 깎인 자국’을 씻은 끝에 나타난 

회청은 마치 옛 친구를 만나듯이 각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자기에 대한 태

도는 분원자기(分院磁器)의 파편을 ‘정든 벗의 묵은 편지조작’이라는 비유로 

표현한 이여성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49) 이태준 또한 한낱 ‘파기편명(破器

片皿)’에서 무궁한 산과 장엄한 가람을 찾아냈다.50) 이처럼 배정국은 당대 

수집가들과 유사한 감각을 향유하면서도 조선 도자기의 특징으로 ‘결점’을 

들었다. 배정국은 그 이유를 파손되면 그 상처가 간담할 수 없게 두드러지는 

중국과 일본 도자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한다. 그는 조선의 도자기에는 

그 결점마저 ‘숨은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강조한다. 즉 중국과 일본

에서는 결점으로 인식된 불완전성이 조선에서는 장점이 된 것이다.

도자기 관련 글들과 달리 ｢소예종의 난과 한용운 선생｣은 배정국의 또다

른 인적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각계 인사들의 고인에 대한 회고를 

엮은 ‘고인신정(故人新情)’ 특집에서51) 배정국은 만해 한용운에 대한 일화를 

집필한다. 1930년대 한용운이 살던 심우장(尋牛荘, 성북정 222)과 배정국의 

승설암은 인접한 관계로 두 사람은 교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배정국은 

1944년 한용운의 장례식에 위당 오세창, 계초 방응모 등과 함께 참석한 것으

로 확인된다.52) 

48) 배정국, ｢古靑頌｣, �학풍� 2(5), 을유문화사, 1949.7, 116쪽.

49) 청정학인, 앞의 글, 129쪽. 

50) 이태준, 앞의 글, 209쪽.

51) 이 외에도 이병기가 문일평, 김윤식이 박용철, 김용준이 이상 등에 대하여 쓴 회고가 게재되었다.

52) 김관호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유실된 한용운 장례식 명단에 배정국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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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를 매개로 이루어진 한용운과의 관계에 대하여 배정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에게는 또 한가지 어찌하지 못하는 情懷가 歳月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만 

진다. 그것은 隣接에 살았던 人緣만이 아니라, 先生께 他世하시던 바로 前 해에 

蘭草 한 盆을 言約한 일이다. / 先生께서 하루는 나의 茅屋을 찾아오셨을 때 몇 

盆의 蘭草를 보시고서는 蘭香이 어떻드냐 하시며, 先生이 손수 가꾸시는 尋牛荘의 

蘭은 몇 해를 두고서 꽃을 매해마다 盛히 피나 香이 없다 하셨다. (중략) 나는 花莖

이 솟아오를 때에는 한 盆을 보내드리기로 即席에서 言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가을 素蕊은 피지 않았고, 뜻하지 아니한, 바로 이듬 해에 先生은 苦節의 一生

을 마치셨다.53)

배정국과 한용운의 관계는 단지 성북동에 살았다는 사실을 넘어 난초 향

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타세하시던 바로 전 해’라는 표현으로 보아 1943

년 한용운이 승설암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한용운은 난초를 배정

국에게 보냈는데, 그 난초를 대할 때마다 배정국은 고통스러웠던 한용운의 일

생이 떠오른다는 것이 이 수필의 내용이다. 해방 직후 배정국은 시집 �님의 

침묵�을 영어로 번역한 강용흘과 심우장을 찾아 한용운의 딸을 만날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54) 배정국과 강용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배정국의 인적 네트워크는 상공업계를 넘어 조선학 연구자들이나 골동품 

수집가들, 서예가, 조선문학가동맹, 이병기, 한용운 등 당대 문화계를 총망라

다. 김관호, ｢尋牛荘 見聞記｣, �한용운사상연구� 2, 민족사, 1981, 312쪽.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

면 이 명단에서 배정국과의 관계가 확인된 사람으로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을 들 수 있다. 이길용은 

1920년대 인천지국 기자시절 제물포청년회 대표를 맡았고 1930년대 중반 이후 성북동(성북정 56)

에 거주하였다. ｢소식｣, �동아일보�, 1939.5.2.; 한국체육기자연맹 편, �일장기 말소의거 기자 이길

용�, 인물연구소, 1993, 62쪽.

53) 배정국, ｢素蕊種의 蘭과 韓龍雲 선생｣, �민성� 5(10), 고려문화사, 1949.10, 66쪽.

54) 배정국, 위의 글, 66~67쪽. 강용흘은 이때 아내 프랜시스와 공동으로 �님의 침묵�을 번역하였지만 

미국 출판사의 거절로 출판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출간된 것은 1970년이었다. 김

욱동, �강용흘－그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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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도자기에 관한 수필에서는 도자기를 대하는 배정국의 태도가 

이태준과 이여성 등의 그것과 유사하였고 한용운에 관한 회고에서는 난초를 

애호하는 그의 취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망은 출판사 백양당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다음 장에서는 문학 관련 출판물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

펴보고자 한다.

3. 백양당 문학서적에 대한 몇 가지 주석

1) 문장사의 유산

백양당은 1946년 수필집 �상허문학독본� 출간 이후 1950년까지 30여 권

의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문학과 관련된 서적은 약 20권이며 종류별로 시집

과 단편집, 고전 주해서, 이론서, 기타로 구분된다. 백양당 문학 서적의 특징

으로 일제시대 문장사에서 나온 서적의 재판(再版)과 조선문학가동맹 관련 

서적의 발행, 중간파 문인들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해방기 출판계에서 

일제시대 출판물을 재판하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았다.55) 그 이유는 한글 

서적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당시 상황에서 재판은 원고난과 필자 부족 등

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백양당의 서적 재판 작업과 관련

해서 주목되는 것은 그 내용과 함께 배정국이 직접 장정을 맡은 점이다. 배

정국은 적어도 13권의 서적 장정을 맡은 것으로 확인된다.56) 배정국의 장정

은 회화 대신 조선시대 문양을 활용한 점에서 그의 미의식이 어느 정도 짐작

된다. 이하 3장에서는 백양당 출판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백양당 문학 서적의 첫 번째 특징은 해방 전 문장사에서 나온 서적을 장정

을 바꾸어 재판한 점이다. 일제말기 인문사에서 나온 김남천의 �대하�를 재

55) 오영식, 앞의 책, 24~25쪽. 이 밖에도 해방 전 작품집을 적극적으로 재판한 출판사로 건설사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장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김수영의 해방공간

과 임화의 4.19｣,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328~330쪽.

56) 배정국의 장정 작품에 대해서는 이 글의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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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한 적도 있지만57) 백양당의 재판 사업은 기본적으로 문장사의 단행본을 

재판하였다. 문장사에서 간행된 단행본 7권 가운데58) 백양당은 정지용의 시

집 �백록담�과 이병기의 시조집 �가람시조집�을 재판한 한편, �문장�에 연

재된 �한중록�의 교주본과 주간 이태준의 문장집 �상허문학독본� 등 4권을 

엮었다. 배정국은 문장사와 관련이 깊은 이 4권의 장정으로 조선시대 능화판

을 활용하였다. 배정국은 설정식의 시집 �종� 장정을 능화판으로 꾸몄지만 

문장사와의 관계는 각별하였다. 편집자 배정국과 이태준의 관계는 문장사가 

남긴 ‘유산’59) 즉 일제말기와 해방기의 연속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

장사 또한 서적 장정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길진섭이 맡은 �백록담�의 장

정은 사슴과 나비, 나무를 중심으로 서정적인 인상을 주는 한편, 저자 이병기 

스스로가 장정을 맡아 300부 한정판으로 출간된 �가람시조집�은 한적에 사

용된 선장본(線裝本)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문장사의 장정에서는 텍스트와 

함께 책 그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예술관이 드러난다.

배정국은 문장사의 예술관을 이어받아 백양당 출판물 장정에 능화판을 활

용하였다. 능화판이란 다양한 문양을 새긴 목판으로, 여러 장의 한지를 압착

해 문의를 박아 넣는 것이다.60) 조선시대 불서 표지나 가구, 장신구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능화판을 개인적으로 소장하였던 배정국은 그것을 

책 장정으로 사용한 셈이다.61) 선행연구에서는 ‘만자연화문판(卍字蓮花文版)’

의 �상허문학독본�과 ‘사격자백물문양(斜格子百物紋様)’을 활용한 �가람시조

57) �대하�가 재판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광고문을 참조할 수 있다. “남천의 대표작 �대하�는 숭고한 

정신을 담은 하나의 기념비적 예술이다. 암담한 남조선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들에게 역사

적 발전의 필연성을 확신시키고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불굴한 용기를 제공하는 하나의 원

천이 될 것이다.” �독립신보�, 1947.4.6자 백양당 광고.

58) 문장사에서 간행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8), 김상용 �망향�, 

(1939), 이병기 �가람시조집�(1939), 이태준 �딸삼형제�(1939), 이태준 �문장강화�(1940), 김동인 

�배회�(1941), 정지용 �백록담�(1941).

59) 손유경은 �문장�의 ‘유산’이라는 말을 1930년대 문학의 집대성과 관련지어 사용하였다.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178~179쪽. 필자는 그 유산의 

계승자 중 하나로 백양당을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60) 김진하, ｢전통능화판화의 현대적 귀한－출판디자인과의 재회｣, �근대서지� 9, 근대서지학회, 2014, 

661~662쪽.

61) 1947년까지 책 제본과 장정이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백양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능화판

을 사용한 것이다. 최영해, ｢출판계의 회고와 전망｣, �출판문화� 7, 조선출판문화협회, 1949.7,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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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62) 그러나 필자는 이 외에도 �백록담�과 

�한중록�에서 능화판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두 권에 대해서는 장

정가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백양당 초기 출판물 장정을 배정국이 맡

았고 능화판을 즐겨 사용한 점에서 그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백양당판 �백록담�은 문장사판의 서정적인 인상과 달리, 한 쌍의 사슴과 

소나무 즉 송록문(松鹿紋)63)으로 꾸며져 있다. 십장생 문양의 하나이자 장수

를 의미하는 사슴과 소나무는 정지용 시 세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배정

국은 해방기 용지난에도 불구하고64) ‘모조상질지(模造上質紙)’를 사용한 ‘미

장본(美装本)’과 ‘특질후백지(特質厚白紙)’를 사용한 ‘특질전아본(特質典雅

本)’ 등 두 종류의 �백록담�을 발간하였다.65) 전자는 소위 보급판에 분류되

는데도 상질지를 사용한 점에서 서적에 대한 배정국의 남다른 관심을 볼 수 

있다. �한중록�에 대해서는 국화당초문(菊花唐草紋)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

는데, 종이 종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다만 능화판으로 꾸며진 �한중록�

이 당시 대학 교재로 사용된 사실66)은 문화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갖추었음

을 의미한다. 

문장사와 백양당의 관계는 무엇보다 �상허문학독본�을 통하여 해명되어

야 한다. �상허문학독본�은 앞서 분석한 서적들과 달리, 백양당의 기획출판

물로 발행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 이태준의 �문장강화�와 

양주동의 �조선고가연구� 등 한국어 교재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67) 이태준

의 문장집 �상허문학독본�은 초판이 발행되자마자 매진되었다. 이후 2판

62) 김진하, �나무거울－출판미술로 본 한국 근․현대목판화�, 우리미술연구소․품, 2007, 154~157

쪽; 박대헌, 앞의 책, 231~235쪽; 홍선웅, �한국 근대 판화사�, 미술문화, 2014, 255~257쪽.

63) 최충식 엮음, �한국전통문양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6, 132쪽.

64) 최영해에 따르면 1946년 재고 용지가 다 떨어지자 종이는 ‘최고가격시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최영

해, 앞의 글, 6쪽.

65) �문학� 1,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1946.7, 백양당 광고; �독립신보�, 1946.11.27.

자 백양당 광고 참조. 1947년 5월 7일자 �가람일기�에 따르면 이 시조집 지형(紙型)은 조남령이 

박문서관에서 찾아온 것이라 한다.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앞의 책, 585쪽.

66) 신문 광고에 따르면 �한중록�은 서울대와 세브란스의전, 이화여대 등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한

다. �한중록�의 서평을 쓴 이병도 또한 그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병도, ｢가람 이병기 주해 �한중록�

을 읽고｣, �경향신문�, 1947.9.26.; �독립신보�, 1947.10.7.자 백양당 광고 참조.

67) 이응규, ｢증언으로 엮는 해방 전후 출판계－박문서관 편｣, 이경훈, 앞의 책,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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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9), 3판(1948.11), 4판(1949.2)까지 발행이 이어져 명실공히 해방기 베

스트셀러가 되었다.68) 초판 장정으로 능화판이 사용되었지만 3판과 4판에서

는 각각 장정과 제자를 달리하기도 하였다.69) 이는 이태준의 월북 문제가 

아니라 보급판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출판 전략으로 해석된다.

‘백모조상질지(白模造上質紙)’를 사용한 �상허문학독본�70)은 수필을 중심

으로 한 부분과 소설의 일부 구절을 따와 소제목을 붙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부분은 목차에서 동그라미 하나로 구분되며, 전체 분량의 3분의 

2를 차지한 후자는 전자보다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 문장집의 편집 

방향에 대하여 저자 이태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어 영절스럽게 類聚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내 글 중에서 종래 일반관

념과는 좀 이색있는 것을 골라 뽑고, 소설같은 데서도 내 딴은 힘들여 썼다고 생각

되는 자연, 인물, 사태의 묘사 장면을 추렸노라.71)

인용문은 이원조가 쓴 발문에서 인용된 이태준의 발언이다. 이에 따르면 

�상허문학독본�은 ‘좀 이색있는’ 수필과 ‘힘들여 쓴’ 소설의 일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다고 한다. 수필의 경우, ｢책｣과 ｢인사｣ 등 �무서록�에 수록된 글들

과 해방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수록되었고72) 소설의 경우, ｢달밤｣

과 ｢석양｣ 등에서 자연과 인물을 묘사한 부분이 수록되었다. 이태준의 문장

미를 정리한 �상허문학독본�은 �문장강화�와 더불어 해방기 독서계의 큰 인

기를 얻었다. 백양당 또한 일반 독자만이 아니라 학생과 문인 지망생 대상의 

판매 전략을 취하였다.73) 백양당의 첫 출판물로 간행된 �상허문학독본�은 

68) 발행 날짜에 대해서는 윤길수의 목록을 참조하였다. 윤길수 엮음, 앞의 책, 229~233쪽.

69) 윤길수 엮음, 앞의 책, 68쪽; 박대헌, 앞의 책, 231쪽.

70) �문학�, 1,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1946.7, 백양당 광고 참조.

71) 이원조, ｢발｣, 이태준, �상허문학독본�, 백양당, 1946, 246쪽.

72) �무서록� 미수록 작품 가운데 ｢감상｣과 ｢도변야화｣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출처 미상이

다. 이태준이 일제 말기에 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연구를 통해 서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3) �서울신문�, 1946.9.5.자 백양당 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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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이태준의 문학세계를 압축한 것이었다.

배정국은 해방기 출판계의 혼란 속에서 책 내용만이 아니라 장정과 용지 

선택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인 ‘양서출판’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해방기 출

판사 백양당 광고에 빈번하게 나타난 광고 문구이다. 특히 능화판 장정은 주

로 문장사 관련 서적에 사용되었다. 배정국과 문장사 인사들 간의 관계는 성

북동에서 형성된 수집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 인연을 배경으로 

배정국은 이태준의 문장집 �상허문학독본�을 펴내어 해방기 출판문화사에 

기여하였다.

2) 조선문학가동맹과 그 주변

1946년 본격적으로 출판 사업을 시작한 백양당은 동시대적 담론 생산에 

착수한다. 전국문학자대회의 회의록 �건설기의 조선문학�과 �소련기행�의 

출판 후원, 박치우의 평론집 �사상과 현실� 발간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서적들은 각각 조선문학가동맹과 관련된 것이며, �소련기행�의 경우는 남

북 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출간되었다. 배정국은 남쪽에서 출판된 �소련기행�

장정을 맡은 동시에 백양당을 총판매소로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백양당은 

조선문학가동맹 주최 행사의 입장권 판매와 강좌 등록, �현대일보� 판매 등

을 맡았다.74) 배정국의 이름은 조선문학가동맹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지만75)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기관지 �문학�의 제자를 맡았다.

1947년 백양당에서 문학 관련 서적으로 임화의 시집 �찬가�와 설정식의 

시집 �종�, 이희승의 시집 �박꽃�, �가람시조집�, �대하�, �소련기행�, 김순

남의 가곡집 �산유화�, 박태원의 역사 기록물 �약산과 의열단�, 김기림의 평

론집 �시론� 등이 출간되었다.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과 의열단의 역사를 

기록한 �약산과 의열단�은 배정국의 제안을 받아 박태원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6) 이러한 증언은 기획편집자 배정국의 시대감각을 여실히 보

74) �현대일보�, 1946.3.29.자 광고; ｢시의 밤｣, �현대일보�, 1946.4.20.

75) ｢조선문학가동맹 위원명보｣, �문학� 1,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1946.7,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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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상술한 서적의 저자들은 조선문학가동맹 맹원들이었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문학자들이 전국문학자대회에 참석하여 조선문학가동맹을 지지하였

지만77) 참여 방식은 각자 달랐다. 따라서 동맹 참여 여부만으로 그 문학자의 

사상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임화와 김순남의 정치 활동

은 미군정의 표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월북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임화의 시집 �찬가�와 김순남의 가곡집 �산유화�를 중심으로 그 양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직후 임화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의장,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

행위원회 위원, 남조선로동당 선전부 문화과장, 조선문화단체총연맹 부위원

장 등 정치활동을 본격화하면서78) 창작과 비평 활동을 계속하였다. 시집 �찬

가�는 그의 두 번째 시집으로 1947년 2월에 출간되었다. 해방기 작품을 수록

한 1부와 구고(舊稿)를 엮은 2부로 구성된 이 시집 장정도 배정국이 맡았다. 

마름모꼴의 구름 문양을 사용한 앞표지와 깃발을 든 군중의 사진으로 꾸민 

속표지에서는 능화판과 사뭇 다른 배정국의 장정을 볼 수 있다.

1947년 5월 수도경찰청은 �찬가�의 판매 금지를 발표한다. 시집 �인민항

쟁�에 이어 두 번째로 일어난 이 판매 금지 사건은 ｢깃발을 내리자｣의 내용

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발생하였다.79) 이 작품은 여러 집회에서 낭독되어 일

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80) 시집 판매 금지가 발표되자 배정국은 수도경

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선문학가동맹과 조선출판문화협회는 잇달아 항의

를 표하였다.81) 배정국은 경찰의 조사에서 발행인의 독단으로 수록 작품을 

76) 박재영, ｢구보와 다섯 자식들의 이야기｣,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284~285쪽. 이때 박태원

은 출판 인세로 배정국의 성북동 별장(성북동 270)을 넘겨받았다. 이후 박태원은 승설암을 찾아 

배정국과 바둑을 두었다고 한다. 박일영, ｢구보, 남조선문학가동맹 평양시찰단 일원으로 북에 가다｣, 

�대산문화� 34, 대산문화재단, 2009, 34쪽.

77) 배개화, ｢조선문학가동맹과 문화통일전선의 형성－해방기 임화의 행적을 중심으로｣, 임화문학연구

회 편, �임화문학연구� 2, 소명출판, 2011, 198쪽. 

78) 임화의 해방기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배개화, 위의 글, 175~222쪽.

79) ｢임화 씨 시집 �찬가�에 가우질｣, �민보�, 1947.5.27. 

80) ｢시집 �찬가� 일부를 삭제｣, �자유신문�, 1947.5.27.

81) ｢출판 자유 모독－�찬가� 삭제에 항의｣, �자유신문�, 1947.5.29; ｢임화 씨 시집 삭제로 문학가동맹

서 성명｣, �동아일보�, 1947.5.30; ｢임화 시집 �찬가� 송청｣, �동아일보�, 1947.7.19; 이두영, 앞의 

책,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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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 �찬가�는 해당 작품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

되었다.82) 이 사건은 작품이 지닌 사상성보다 남로당을 불법단체로 간주하

려는 미군정의 의도를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며83) 이후 임화는 김남천과 함

께 월북하였다.

이처럼 미군정과 수도경찰청은 �찬가�의 판매 금지 처분을 임화의 정치 

활동과 관련시켰지만 배정국은 출판인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였다. 조선문학

가동맹은 판매 금지에 대하여 ‘언론출판자유’를 침해하는 ‘일제잔재’와 같다

고 주장하였고 조선출판문화협회는 출판물의 저작권과 발행권 관리는 출판

인의 권리라는 입장을 내세웠다.84) 배정국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행인

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사상 탄압만이 아니라 해방기 출

판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음악가 김순남 또한 해방 직후 조선음악건설본부 작곡부 위원, 조선프롤레

타리아음악동맹 작곡부장, 조선음악가동맹 작곡부장 겸 중앙집행위원, 민주

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음악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음

악 활동을 계속하였다.85) 조선음악가동맹은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해방가요’

를 창작 및 보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순남과 이건우 등 작곡가와 임화, 김

기림을 비롯한 조선문학가동맹 시인들이 서로 협력하였다. 해방가요의 특징

은 민주주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당시 문화운동의 이념을 고스란히 담은 것

이었다.86) 이처럼 두 단체가 전개한 문화운동은 사상적 성격을 전면에 드러

낸 해방가요만이 아니라 김소월의 서정시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백양당에서 간행된 서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김순남의 가곡집 �산

유화�이다. 김소월의 서정시에 노래를 붙인 �산유화� 장정은 산과 꽃 등 제

82) 이중연, 앞의 책, 225~226쪽.

83) 배개화, 앞의 글, 211~212쪽. 

84) ｢임화 씨 시집 삭제로 문학가동맹서 성명｣, �동아일보�, 1947.5.30; ｢出版事業에 一大危機｣, �문화

일보�, 1947.6.4.

85) 김순남의 해방기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노동은, �김순남�, 낭만음악사, 1992, 

73~112쪽.

86) 해방강요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조.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학� 99, 한국어

문학회, 2008, 199~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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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그대로 ‘산유화’로 꾸며져 있다. 장정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고 서문

과 후기, 해설 등 수록곡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이 가곡집에 ｢바다｣와 ｢그를 

꿈꾼 밤｣, ｢산유화｣, ｢잊었던 마음｣, ｢초혼｣ 등 5곡의 악보와 시 원문이 수록

되었다.87) 해방기에 출간된 가곡집으로 김순남의 �자장가�(1948)와 이건우

의 �금잔디�(1948), �산길�(1948) 등을 들 수 있는데, �산유화�는 이에 앞서 

해방기 최초로 간행된 것이었다.88) �산유화�의 출간 배경에 대해서는 조선

문학가동맹의 활동과 관련지을 필요가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결성 직후 시부(詩部)를 설치하여 조직적인 시운동을 

시작한다. 해방 1주년 기념을 비롯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부는 시 낭독회

와 강연회를 기획하였다. 현대시강좌는 임화와 이병기, 김기림, 설정식 등을 

강사로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백양당에서 단행본을 펴낸 문인들이었다. 

백양당 또한 입장권 예매판매소로 이 강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89) 시 

낭독과 강연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 시부는 차차 음악과 연극, 무용 등 

타 장르와 결합하기 시작하였다.90) 그 결합 양상을 상징하는 행사로 김소월

의 시가제(詩歌祭)를 들 수 있다. 

1946년 12월에 열린 ‘고 소월 시가제’는 김순남이 작곡한 김소월의 노래

를 작곡가의 연주와 박은용, 남궁요설의 독창, 오장환의 해설로 진행되었

다.91) 박은용과 남궁요설은 해방기 순수음악을 표방한 ‘음악가의 집’을 조직

하여 연주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음악가들이었다. 시가제에서 발표된 김소월

의 노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가곡집 출간 준비가 본

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인 오장환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한다.92) 

87) 필자는 �산유화�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김순남�에 수록된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노동은, 앞의 

책, 513~540쪽.

88) 이강숙 외,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256쪽.

89) 이 강좌는 1946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6월 초였다. 원래 개최될 예정

이었던 5월 6일 당일에 신문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강좌는 직전에 연기되었음을 가능성이 

높다. 백양당의 이름은 5월 강좌 진행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서만 확인된다. ｢제1회 현대시 강좌｣, 

�현대일보�, 1946.4.28; ｢문화｣, �조선일보�, 1946.5.6.

90) 박민규,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2014, 69~70쪽.

91) ｢고 소월 시가 연주｣, �예술통신�, 1946.12.7. 

92) 박은용, ｢김순남 가곡집 �산유화�를 보고｣, �자유신문�, 194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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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산유화�가 백양당의 기획출판물로 출간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찬가� 판매 금지 사건을 계기로 출판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에서 백양당은 김순남의 가곡집을 펴냈다. 이때 김순남은 미군정청의 수배 

대상이었고 지하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였다.9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국은 

�산유화�를 펴낸 것이다. 다만 산유화로 꾸며낸 장정과 서정적인 수록곡에서

는 김순남의 사상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고 소월 시가제를 주최한 조선

문학가동맹의 대중화 정책을 배경으로 �산유화�가 출간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 결과물은 음악가와 학교 음악 교재로94) 적절한 것이었다. 이처럼 백양당

은 조선문학가동맹을 후원하면서도 책 장정 차원에서 그 입장을 전면에 내세

우지 않았다.

3) 중간파 문인들과의 관계

1948년 이후 백양당의 출판 활동은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문학서적에 관

해서는 1948년과 1949년에 4권씩 출간하였을 뿐이다. 그 배경으로 남북 단

독정부 수립을 비롯한 정치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때 이태준과 감남천, 이

여성, 임화 등 조선문학가동맹 관계자들은 대부분 월북하였고 배정국도 �찬

가� 판매 금지 사건과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조선문학가동맹 관련 서적을 

출판하던 백양당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직후 ‘인공 지하의 심장적 기관’으로 

지목되었다.95)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1948년 배정국은 조선출판문화협회 

위원으로 선출되어96) 출판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 백양당에서 출판된 문학서적은 이병기 교주 �의유당일기�와 양주

동 역 �영시백선�,97) 설정식 역 �햄릿�과 그 주석서 Hamlet with Notes, 백

93) 김순남은 미군정청의 수배를 당한 1947년 8월부터 월북을 선택하는 1년 동안 남쪽에서 지하활동

을 계속하였다. 노동은, 앞의 책, 93~105쪽.

94) �독립신보�, 1947.12.4.자 백양당 광고 참조.

95) ｢전국문인총궐기대회｣. �경향신문�, 1948.12.29.

96) ｢출판문화협회 첫 번 정기총회｣, �경향신문�, 1948.4.22; ｢소식｣, �경향신문�, 1949.6.7. 이때 배정

국은 서적 도매업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배정국 외, ｢書籍都賣業者의 專橫實態｣, �국제신

문�, 19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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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등 이론서 및 교재와 지하련의 �도정�과 박화성의 

�홍수전후�, �이상선집� 등 작품집으로 구분된다. 특히 백양당은 고전문학 

교주본을 비롯한 교재 출판으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받았는데, 그 사실은 ‘백

양당’의 상표를 도용당한 사기 사건에서 확인된다.98) 1948년 12월 동시에 

출간된 지하련과 박화성의 단편집은 해방기에 드문 소위 ‘여성작가’의 작품

집이었다.99)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였던 지하련과 달리, 박화성의 단편

집이 출간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나 1930년대 검열로 발표하지 못하

였던 ｢헐어진 청년회관｣을 수록한 �홍수전후� 광고문에 ‘투쟁의 작품집’이라

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100) 백양당의 출판 의도가 짐작된다.

1949년 백양당에서 발간된 설정식의 �햄릿� 번역서와 그 주석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이상선집�은 중간파 문인들과 관련된 서적들이다. 그 

가운데 �조선신문학사조사�와 �이상선집�은 엄밀하게 따지면 백양당의 기획

출판물이 아니다. 전자는 근대편을 펴낸 수선사(首善社)의 경영난으로 백양

당에서 출판되었고101) 후자는 1930년대 말 김기림과 임화가 학예사에서 출

판을 준비하였던 서적이다.102) 1947년에 발간된 김기림의 �시론� 또한 일제

시대 출판될 예정이었던 것이다.103) 이태준과 임화 등 백양당 관련 인사들의 

월북과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 상황에서 배정국은 중간파 문인들의 서적을 출

판하기 시작한다. 배정국과 설정식, 김기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간파 문인

과 백양당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97) �영시백선�은 1948년 연교사(硏敎社)에서 양주동 주석으로 나온 A Hundred Best English Poems 

와 쌍을 이룬 서적이다. 백양당과 연교사의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백양당 광고에 연교사 서적도 확

인된 점에서 계열 출판사였을 가능성도 있다. 연교사에서는 나온 단행본은 이 영시집 한 권만 확인

되었다. �경향신문� 1949.7.12.자 백양당 광고; 오영식, 앞의 책, 178쪽.

98) 1948년 8월 최창국과 황희영은 ‘백양당’ 상표와 ‘이병기 선생 교주’, ‘문교부 인정’이라는 광고문을 

조작해 �고전문학독본�의 예약 사기 사건을 저질렀다. 백양당은 곧 법적 수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백양당이 교재 출판으로 큰 신뢰를 받았음을 시사한다. ｢出版豫約詐欺－商

號까지 盗用募集｣, �한성일보�, 1948.8.24.

99) 이 밖에도 해방기 출간된 ‘여성작가’ 작품집으로 최정희의 �천맥�(수선사, 1948)을 들 수 있다.

100) �조선중앙일보�, 1949.2.1.자 백양당 광고. 박화성은 당시 백양당 출판물이 독서계에서 높이 평가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지원사, 1970, 324~325쪽.

101) 백철, 앞의 책, 372쪽. 

102) 하동호, �한국근대문학의 서지연구�, 깊은샘, 1981, 140~141쪽.

103) 김기림, �시론�, 백양당, 1947, 2쪽. �시론�은 초판 간행 후 재판(1948.9)과 3판(1949.2)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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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국과 설정식의 관계는 단순한 출판인과 저자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것

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백양당에서 시집 �종�과 �햄릿�의 번역서, 주석서 등 

설정식과 관련된 서적이 3권 출간된 사실과 정음사에서 나온 제2시집 �포도�

의 장정을 배정국이 맡은 점에서 확인된다. 배정국은 백양당을 제외하면 �포

도�와 설의식의 수필집 �화동시대� 등의 장정을 맡았는데, 설의식은 설정식

의 친형이 되는 인물이다.

설정식은 미국 유학을 거쳐 해방 후 미군정청 공보처에서 근무하면서 조

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해 창작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미군정청 시절 설정식은 

강용흘과 친한 관계를 맺었다.104) 그들의 관계는 설정식이 강용흘의 환영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점과 강용흘이 �종�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서평

을 집필한 점에서 확인된다.105)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용흘과 함께 성북동 심

우장을 찾아간 배정국 또한 �종�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배정국은 조선문

학가동맹을 통하여 설정식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설정식의 친형 

설의식의 수필집 �화동시대�의 장정을 배정국이 맡은 사실은 그들의 또 다

른 관계를 시사한다.

일제시대 동아일보사 기자로 근무한 설의식은 편집부장 시절 일장기 말살

사건을 계기로 언론활동을 그만두었다가 해방 이후 동아일보사로 복귀한 언

론인이다. 배정국과의 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

다. 다만 증권회사 간사와 양복점 주인 등 경영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배정국과 언론인 설의식이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이 일

장기 말소사건 당시 설의식과 함께 사임한 이길용을 매개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길용과 배정국은 제물포청년회 회원과 성북동 주민, 한용운의 장례

식 참석 등 여러 공통점을 가진다. 이처럼 설정식과 배정국이 만난 과정은 

104) 음악가 박용구는 해방기 김동석과 설정식, 이인수, 강용흘 등 영문학자들이 서로 ‘실력들’을 평가

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1, 선인, 2001, 501쪽. 설정식과 강용흘의 관계는 해방 전 미국 유학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가는 

지적도 있다. 최희진, ｢해방기 설정식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 과정 연구－�청춘�을 중심으로｣, �한

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332~333쪽 각주 16번.

105) ｢강용흘 씨 귀국 환영 문학좌담회｣, �동아일보�, 1946.8.30; 강용흘, ｢�종�을 읽고｣, �자유신문�, 

1947.5.6; ｢�종� 출판기념회｣, �민보�, 19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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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지만 설의식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양당에서 출간된 설정식의 서적 가운데 특히 �햄릿�의 번역서와 그 주

석서 Hamlet with Notes는 해방기 외국문학 수용의 맥락에서도 주목할 만하

다. 1949년 1월에 출간된 �햄릿�은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서적이다. 극

장 풍경이 판각된 속표지와 서문, 본문, 해설로 구성된 전자는 번역 저본과 

참조한 영어 주석서 및 일본어 번역 등 텍스트 비평과 상세한 해설이 눈에 

띈다. 단지 문학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항을 자세히 정리한 이 책의 

구성 자체가 독특하다는 지적도 있다.106) 번역에 대하여 설정식은 연극 대본

을 염두에 두고 ‘어운과 어조’를 살리기 위하여 한자를 혼용하였고 직역을 중

심으로 하면서 일부 의역하였다고 한다.107) 번역자 설정식의 연구 성과가 반

영된 이러한 특징은 영어 원문에 상세한 주석을 단 주석서에서도 나타난다.

영어 원문 150쪽과 주석 80쪽으로 구성된 주석서 Hamlet with Notes 에

는 서문과 후기를 비롯한 해설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번역서 �햄릿�

에 참조한 서적과 창작 배경 등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번역서와 쌍을 이루는 이 주석서는 독서와 연구 등 다목적으로 출판

된 셈이다. 이러한 출판 전략은 �한중록�과 �의유당일기� 등 고전 주석서가 

교재로 사용된 것과 일맥상통하다. 실제로 설정식은 주석서에 대하여 어학 

공부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고 한다.108) 이처럼 �햄릿�의 번역서와 주석

서를 출판한 점에서 일반 독자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학술적 수준을 유지한 

백양당의 출판 전략이 돋보인다. 여기서 설정식과 백양당 입장에서 셰익스피

어 번역서를 선택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전후로 출판 활동이 대폭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백양당은 더 이상 조선문학가동맹 관련 서적을 낼 수 없게 되었다. 

해방기 미군정청과 조선문학가동맹 외국문학부 위원으로 활동한 설정식은 

1948년 영어신문 Seoul Times 주필 겸 편집국장을 맡았다.109) 그러나 설정

106) 신정욱,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셰익스피어의 한국수용과정연구�, 백산출판사, 1998, 49쪽.

107) 설정식, ｢서｣, 셰익스피어, 설정식 역, �하므렡�, 백양당, 1949, 4쪽.

108) 설정식, 위의 글, 6쪽. 

109) 곽명숙, ｢설정식의 생애와 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3, 한국현대문학회, 2011, 343~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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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Seoul Times 를 ‘좌경케 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설정식

은 취임한지 석 달 만에 신문사를 사임한 후110) 제3시집 �제신의 분노�의 

판매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셰익스피어의 세계로 도망쳐 들어갔”111)던 것이

다. 물론 번역 작업은 1948년 초부터 진행되었지만112) 이때 설정식의 생계

를 출판 차원에서 지원한 사람이 바로 배정국이었다. 백양당 입장에서도 예

전과 다른 새로운 출판기획을 갈망하였던 시기였다. 백철의 �조선신문학사

조사� 현대편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신문학사조사�

의 현대편은 설정식을 매개로 백양당에서 출판하게 된 책이다.113) 1949년 

백양당에서 간행된 문학 서적 가운데 �햄릿�의 번역서 및 주석서와 백철의 

문학사 책은 모두 설정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편 백양당은 1949년 3월 김기림이 실질적으로 편집한 �이상선집�을 출

간하였다. 배정국과 김기림의 관계는 일제말기 분원 답사와 �시론�의 출판 

등으로 증명되는데, 두 사람은 조선문학가동맹과 �현대일보� 등에서도 교류

를 가졌다. 김기림은 배정국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여성114)과 설정식115) 

등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일제

시대에 기획되었던 �이상선집�의 원고를 백양당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창작’(소설)과 시, ‘수상’(수필), 생애연보로 구성된 �이상선집�은 

재판(1949.12)과 3판(1950.5)을 찍을 정도로 독서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상세한 연보와 작품목록 등 당시 출판물로는 드물게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연보를 비롯한 관련 정보는 작가연구의 

110) 티보・메러이, 한철모 역, ｢한 시인의 추억－설정식의 비극｣, �사상계� 111, 사상계사, 1962.9, 

224쪽. 설정식의 편짐국장 재임 기간은 1948년 4월 중순부터 7월 말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

사｣, �동아일보�, 1948.4.15.; ｢인사｣, �동아일보�, 1948.7.22.

111) 티보・메러이, 위의 글, 224-225쪽. 

112) 설정식, 앞의 글, 3쪽.  

113) 백철, 앞의 책, 370~371쪽. 제자는 손재형이 맡았다고 한다.

114) 1930년대 김기림은 이여성과의 관계를 ‘최대의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해방기에는 이여성

의 전시평을 발표하였다. 김기림, ｢붉은 鬱金香과 ‘로이드’ 眼鏡｣, �신동아� 2(4), 동아일보사, 

1932.4; 김기림, ｢동양화 근대성－이여성 씨 소품전 인상｣, �자유신문�, 1946.9.16.~17.

115) 홍지석, ｢해방기 중간파 예술인들의 세계관－이쾌대 <군상> 연작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6, 한민족문화연구회, 2014, 41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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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였다.116) 그것은 1956년 임

종국이 이상 전집을 펴내는 과정에서 �이상

선집�의 연보를 참조하였다는 발언에서 

확인된다.117) 이처럼 �이상선집�은 일반 

독자만이 아니라 이상 연구의 기초를 마련

한 서적이었다. 이 밖에도 배정국은 신문 

광고에서도 이상의 문학세계를 적극적으

로 표현하였다. 띄어쓰기를 무시한 광고문

(<그림 6>)118)은 이상의 문체를 모방한 

것이었다.

3장에서는 백양당 문학 관련 서적의 특

징을 일제시대 문장사와 해방기 조선문학

가동맹, 중간파 문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장정을 능화판으로 바꾸어 

재판된 문장사 출판물은 시와 시조, 고전

소설을 비롯한 작품 위주로 간행된 데 반하여, 조선문학가동맹 관련 서적들

은 동시대적 담론과 관련된 것이었다. 중간파 문인들의 서적 또한 문장사와 

유사하게 �햄릿�의 번역서 및 주석서와 �이상선집� 등 작품집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단체와 저자 중심의 구분을 장르별로 재구성하면 동시대적 담론을 

생산한 서적과 해방 전 문학사를 정리한 서적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조선문학가동맹 서적들은 대부분 전자에 속하며, �건설기의 조선문학�과 �사

상과 현실�은 그 대표적인 서적들이었다. 기관지 �문학�의 제자를 배정국이 

맡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양당이 조선문학가동맹의 출판 사업을 지원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으로 도자기와 능화판을 비롯한 ‘전통’에 남다

른 관심을 가졌던 배정국은 �한중록�과 �의유당일기�의 주석서와 김기림의 

116) 조풍연은 1956년 백양당판 �이상선집�을 영인해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상선집�, 진문사, 1956.

117) 임종국 편, �이상전집３－수필집�, 태성사, 1956, 319쪽.

118) �연합신문�, 1949.4.16.자 백양당 광고. 제자는 조병준이 맡았다.

<그림 6> �이상선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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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등 문학사 정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된 서적 일부는 백양당의 기획출판물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배정국은 그 내용과 의의를 고려해 출판에 

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문학 서적의 장르별 구분을 통하여 백양당이 조선문

학가동맹과 전통 지향이라는 일견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1949년 7월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의 출판을 마지막으로 백양당은 

더 이상 문학 서적을 발간하지 않았다. 남북 단독 정부의 수립 이후 백양당

은 중간파 문인들의 서적을 발간해 왔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

었다. 1949년 10월 좌파 및 중간파 문화인들에게 체제 선택과 남한체제에의 

동화를 강요하는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자 배정국 또한 ‘문필가’ 신분으로 

정지용, 황순원 등 문인들과 함께 가입하였다.119) 이때 전향을 표명한 문필

가들은 집필금지(1949.11~1950.2)와 원고심사제(1950.2), 원고사전검열

(1950.4) 등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되었다.120)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백양당은 1950년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의 2판121)과 �이상선집�의 3판

을 찍은 한편, 설정식이　번역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인쇄까

지 진행되었다.122) 설정식은 전향공간에서도 셰익스피어 작품을 꾸준히 번

역하였던 것이다.

119) ｢惡夢에서 光明의 길 찾여｣, �자유신문�, 1949.12.2.; ｢民國에 忠誠을 盟誓한 者 四萬名을 突破｣, 

�한성일보�, 1949.12.2.

120)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23쪽.

121)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재판(1950.2)에는 ｢작가, 작품, 월간지 일람｣이라는 제목의 색인이 새

로 추가되었다.

122) �연합신문�, 1950.3.29.자 백양당 광고. 설정식은 한국전쟁 직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출간되었

다고 하는데, 필자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티보・메러이, 앞의 글,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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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때 서점 백양당은 동연사(同硏社) 발행 서적의 총판매소를 맡았다. 

장안빌딩에 사무소를 둔 동연사는 법학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출판하였고 그 

제자 또한 백양당 서적과 유사한 점에서 계열 출판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123) 동연사에서 발간된 진단학회 편 �이충무공－350주기 기념논총�의 판

매는 백양당이 맡았는데, 실질적인 편집은 배정국이 맡았다.124) 배정국은 진

단학회 인사들과의 교류를 배경으로 이순신 관련 논문과 자료를 엮은 �이충

무공�을 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배정국은 진단학회의 학술활동

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배정국이 조선문학가

동맹의 출판 사업을 지원한 방식과 유사하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지자 배정국은 월북을 선택한다. 정확한 월북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서울 수복 전후로 추정된다. 출판인 황종수에 따르면 

인민군 통치하에서 좌익서적을 출판한 배정국과 서울출판사 권혁창이 서울 

수복 전후 월북하였다고 한다.125) 배정국의 월북에 대해서는 납북이었다는 

설도 있지만126) 북한에서의 행적은 현재 확인할 길이 없다. 한국전쟁 이후 

이병기와 이희승, 백철, 박화성 등의 문인과 강주진, 황종수를 비롯한 출판인

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백양당과 관련된 인사들이었다. 앞서 인용하였듯이 한

국전쟁 이후 일부 인사들이 백양당과 배정국에 대하여 회고하였지만 그 내용

은 문학사와 출판사(出版史)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본고는 인곡 배정국의 삶을 인천 지역 청년회 활동에서 양복점 경영을 거

쳐 출판사 백양당 시절까지 연대기 순으로 추적하였다. 양복점을 경영하던 

배정국이 갑자기 출판사를 창업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배정국

이 일제시대 골동품 수집가와 진단학회 인사들과 가졌던 문화적 교류를 배경

으로 출판사를 운영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배정국의 이념적 지향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해방기 배정국의 저술활동에서 그의 이념적 지향은 나타나

123) 동연사 출판물에 대해서는 다음 목록을 참조, 오영식, 앞의 책, 100쪽.

124) 1950년 2월 3일 및 6일자 �가람일기�에 따르면 이병기는 이순신 관련 원고를 작성해 백양당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앞의 책, 622쪽.

125) 황종수, �나의 出版小話�, 보성사, 1990, 97쪽.

126) 송원, ｢내가 걸어온 고미술계 30년 (11)｣, 앞의 책,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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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따라서 배정국의 이념적 지향은 백양당 출판물을 통해서만 해명

될 것이다.

백양당 문학 관련 출판물의 큰 특징은 배정국이 직접 장정을 맡은 점에 

있다. 해방기 용지난에도 불구하고 배정국은 능화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

다. 해방기까지만 하여도 단행본 장정은 미술가가 맡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출판사 경영자가 직접 장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배정국은 양복점 

백양당에서 맞춤양복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동품을 수집하고 서예 실

력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러한 전기적 사실을 고려할 때, 배정국이 

단행본 장정을 맡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배정국이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한국전쟁기 월

북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 성향이 좌익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러나 배정국의 삶을 염두에 두고 백양당 출판물을 재조명할 때, 진단학회와 

문장사 문인들 등 이데올로기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인사들과의 관계가 부각

된다. 그들과의 관계는 문학사 정리 작업과 관련된 서적을 통하여 드러났다. 

이처럼 백양당은 조선문학가동맹과 전통 지향이라는 일견 상반된 두 가지 특

징을 동시에 갖춘 출판사였다. 달리 말하면 백양당과 배정국은 이 상반된 특

징을 하나로 통합하는 존재였던것이다. 문학사는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기

억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품을 책으로 펴내는 것은 출판사와 편집

자의 몫이다. 해방기 혼란 속에서 배양당과 배정국은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의 논의가 해

방기 출판문화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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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楊堂研究

-仁谷裵正國の生涯と文学関連書籍を中心として-

柳川陽介

本稿は、出版社白楊堂の歴史を仁谷裵正國の生涯と、文学関連書籍を中心

に論じたものである。解放直後に出版事業を本格化させた白楊堂は、1950年

までに単行本30余冊を刊行した。裵正國の生涯については、今まで詳しく知

られていなかった。しかし筆者は、1920－30年代仁川商工業界で実業家とし

て活動していた裵正國が、洋服店経営を経て出版社白楊堂を創業する過程を

実証的に整理した。その結果、解放前に裵正國は震檀学会の会員や、城北洞

で陶磁器蒐集家と文化的な交流をもった事実を確認した。白楊堂の出版活動

については、出版社文章社と朝鮮文学家同盟、そして中間派文人との関係を

中心に考察した。

主題語 :白楊堂, 仁谷 裵正國, 文章社, 朝鮮文学家同盟, 中間派, 出版文化, 城北洞

A Study of Baek Yang Dang －Focusing on Bae, Jeong-guk`s Life and Literary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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